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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군 파병 관련 여야 결의안 문안 한반도 평화와 안보 위태롭게 해서는 안돼

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(이하 점검위)는 11.6. 오후, 박지원 위원

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, 북한군 파병 관련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의 여야 결의안 

문안 협상 상황을 검토했다.

점검위는 여야 합의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가급적 유연하게 대처한다

는 기조 아래 여야간 논란의 대상이 된 주문의 일부 표현 (윤 대통령의 우크라

이나 방문시 ‘사즉생 생즉사’ 언급 등)은 삭제와 전반적 재검토가 가능하고, 대

북전단 살포 규제 촉구 표현 조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

했다.

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및 우리 군인 파병 등의 행위는 한반도 

안보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, 국민적 우려의 대상이 

되고 있으므로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.

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갈 것이

며, 평화로운 한반도 수호를 위해 모든 가용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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